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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지수적 (本地垂迹說)과 

토사상(佛國土思想)  비

- �佛祖統紀�⋅�三國遺事�⋅�元亨釋書�를 중심 로 -

정 천 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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Ⅴ.  논

Ⅵ. 마 리

< 고 헌>

<국 요약>

I. 리말

는 각 나라가 보편 인 종  철  공  명권  시 다. 는 

명권  심부에  이룩  보편 인 종 나 철  간부  주변부에 도 각  

용 여 보편주 를 공 면  독자 인 를 이룩했  시 라   있다. 그

러나  는 과  결  탄 지 다. 토 신 이 있었  이다.

가 이루어지  에 토 신  각 지 이나 나라  특  경 속에  

탄생 고 장 다. 토 신  원시⋅고  산 이므  보편 보다 특 에,

보편 인 이 보다 난신(怪力亂神)에  가 다. 그런 특  보편  

는 움직임이 매우 일  일어난 나라가 에  들어 고  명권  

심부가 어  주변 국가에도 그 보편 인 를 달 여 동 게 만들어 

를 루 이룩 게 다.

* 부산  과 강사, 고  공(appulssa@dreamwiz.com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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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 시 에 는 불  가 동시에 보편 인 종  철  구실 다.

이 가운데  는 명권  심부인 국에  마  것이지만, 불 는 산

스크리트 명권에  들인 것이어  명권  심부인 국도 용  과

 거  에 없었다. 라  불  용  국과 국, 일본이 각  어떻게 

외래종 를 들이면  토 신 과 계를 맺고 는지를 해  논

에 합  이다.

는  후  나   있다. 후 는 략 12 에  13

 사이  볼  있다. 이는  귀족 심  에  새 운 지  등

장, 새 운 사상이나  를 통해  입증 다. 국에 는 송 에 사 부

라는 새 운 신분계 이 등장 면  리 이 주요  이  구실 게 었

고, 국에 는 신 권이 들어 면  고 지 행  귀족이 몰락 고 

신 사 부가 등장 며, 일본에 는 귀족들  보  사들이  심

 어 카마쿠라(鎌倉) 막부가 들어 다.1) 이러  변  함께  나

라  불 계에 도 독 이고 독자 인 사 가 립 었는데, 그것이  본지

(本地垂迹說)과 불국토사상(佛國土思想)이다.

본지  주  일본 불  특징  드러내는 것  여겨  다. 그래 인

지 주  일본에  연구가 이루어 다. 는 지  노스 (辻善之助)  

라야마 슈우이 (村山修一)  연구를 들  있다.2) 지  노스 는 신불(神佛)이 

습합 면  본지 이 개 는 역사  과  개  고 고, 라야

마 슈우이 는  헌들  통해 신불습합  개  여러 신토(神道)  립, 본

지  격에 해 고 다.

불국토사상  신라 불  특징  여겨 다. 신라 불국토사상에  연구는 

이 이 편  잡 고, 신동 가 포 인 논 를 다.3) 이  신라인  

1) 역사는 다양   복합이므  시 구분에 도 특  분야에만 입각해 는 보편타당  

보  어 다. 그래  본고에 는 사⋅사상사⋅사회사라는 큰 틀에  시 를 구분지  조동

일, � 국 통사 1�( 4 )(지식산업사, 2005), 34~43쪽  논 가 타당 다고 여겨 그 시 구분

 른다.

2) 辻善之助, �本地垂迹說�(東京: 岩波書店, 1934); 村山修一, �本地垂迹�(東京: 吉川弘文館, 1974).

3) 이 , ｢7, 8  新羅  日本  佛國土思想｣, � 국종 사연구�, 2( 국종 사 회, 1973), 1~36

쪽; 신동 , ｢新羅 佛國土思想  展開樣相과 歷史的 意義｣, 울  사논 (2000). 존 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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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 가 불국토사상  이어 고, 이것이 일본에도 향  끼쳤다는 사실  

자 게 논 다. 신동 는 신라 불국토사상  용과 개과  고 고 그 

종 ⋅ ⋅ 토  를 논 다.

이들 연구들  각  신토  신라  불국토사상에만  맞추었고,  

해  논 지 다. 특히 국  경우를 살 지 다. 본지 과 불국토

사상  모  외래 종 를 어떻게 들이고 독자  립해 갔는가를 보여주

는 이 이고 사상이다. 본고에 는 국과 국, 일본  나라에  각  어떠  이

 마 했고, 그 미는 엇인지를 고 다. 이어  이러  이 이나 사상이 

사상사  개 는 어떠  이 있는지에 해 해  논  것이다.

본고에  다룰 자료는 국  �불조통 (佛祖統紀)�(1269), 국  �삼국 사(三

國遺事)�(1289), 일본  �원 (元亨釋書)�(1322)이다. �불조통 �는 송(宋)  

지 (志磐)이 천태종  입장에  쓴 불 사이고, �삼국 사�는 고  일연(一然:

1206~1289)이 고조 에  후삼국  시작에 이르 지 불 사를 포함  역사를 

 것이며, �원 �는 칸시 (虎關師鍊: 1278~1346)이 고승 과 사  

체 를 어  일본  불 사를 쓴 것이다.   모  나  시 가 슷 고 

불 사를 고 있다는 공통 이 있 면  본지 이나 불국토사상  명

게 보여주  에  연구  자료  합 다.4)

II. 중  본지수적  ― � 조통기�

국  �불조통 (佛祖統紀)�는 ‘본지 (本地垂迹說)’에  분명 고도 체

계 인 인식과 함께 풍부  자료를 싣고 있다. �불조통 �는 모  54권 ,

체(紀傳體) 사  체 를 그  본떠  편  불 사 이다. 권1에  권8 지

에  검토는 신동  논 에  자 게 므  여 는 생략 고, 논   부분

만  거  다.

4) 당말 를 거 면  송  불 가 종과 토종 심  개편 었다고 지만, 천태종   

 여 고, 특히 종  등 에 버 가는 불 사 를 마 했다는 에 는 히  욱 

시 어야 다. 게다가 종  국에  립  종 라는 에 도 그 쪽 자료를 어  

에는 지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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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가모니불과 인도  국 조사들  본 (本紀)이고, 권9  권10  계 조사

들에  가(世家)이며, 권11에  권22 지는 열 (列傳)이다. 권23과 권24는 

(表)이고, 권25 이 는 모  지(志)이다.

�불조통 � 권1  ‘근본과 자취를 힌다’(明本迹)는   시작 는데,  

여  ‘본지 ’에 해 자 게 풀이 고 있다. 본  첫 리에 부  본지

 미를 풀어 다는 데  그  짐작   있다.

여래  같  인  상  이롭게 고 나타난다. 그러므  드시 근본  

떨어  자취를 드리우고 자취를 열어 근본  드러내면  게 존재

다.  근본이란 법신  이른다. 자취란 상(八相)  이른다. 법신  말미

 상  드리우고, 상  말미  법신  드러낸다. 근본과 자취는 

 통 니, 모  불가사 다. 가모니께  법 시(法華時)에 가 운 

것  열어  것  드러내고 자취를 열어 근본  드러낸 이야 가 니라면 

이런  이   없다.5)

근본  법신이고 자취는 상이라 했다. 법신  진리 그 자체 , 색도 상도 

없는 진실  본체를 이른다. 상  상 도(八相成道)라고도 는데, 신(應身)

 부처가 생 도를 해 상에 나타나  여  가지 상  드러낸 일  가리킨

다. 여  가지 상  도솔(下兜率; 도솔천에  내 다)⋅탁모태(託母胎; 어미 

속에 들다)⋅시강생(示降生; 태어남  보이다)⋅출부가(出父家;  집  나

다)⋅항천마(降天魔; 천마를 항복시키다)⋅ 불도(成佛道; 불도를 이루다)⋅ 법

(轉法輪; 법  를 굴리다)⋅입열 (入涅槃; 열 에 들다) 등이다. �불조통

� 권2에  권4 지는 이 상에 라  부처  생 를 고 있다. 말 자면 

부처  일생   구분지  것이 상인데, 이는 역사  존재인 가모니가 

법신  구체  보여  자취를 상징  드러낸 것이다.

법 시(法華時)란 천태종에  부처  가르침  분  것과 다. 즉 시

에 라  다  나  것  시(五時)라 는데, 그 마지막 시 에 해당 는 

5) �불조통 � 권1. “如來聖人之利見於世也. 則必有降本垂跡開跡顯本之妙存焉. 夫本者, 法身之謂也.

跡者, 八相之謂也. 由法身以垂八相, 由八相以顯法身. 本跡相融, 俱不思議. 自非法華開近顯遠開跡顯

本之談, 則不足以深知此旨”(� 신 장경� 권49, 134쪽 . 이 에 는 쪽 만 힌다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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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이 법 열 시(法華涅槃時)이다. 법 시에 해 는 �불조통 � 권3에 도 이미 

자 게 고 있 나, 그 요지는  인용 에 나  그 이다. 즉 “가 운 

것  열어  것  드러내고 자취를 열어 근본  드러내는 가르침”  는 것

, 를 어  쉽게 드러내거나 편  열어  진실  드러내는 일이다.6) 결

국 근본  고 이해  어 워  가 고 쉬운 것  통해 드러내는 것이 본지

이라는 말이다.

 에는 법신  본지 , 신인 가모니를  보는 견해가 드러나 

있다. 그러나 그것이 부는 니다. 근본과 자취에   구체 인 명  에

 인용  목 다 에 나 는데, 여  가지  풀이 고 있다. 요약해  시 면 

다 과 같다.

① 근본  이 요 실상  그 자체  궁극  도이다. 자취는 갖 법  실상

 외  나 지 갖가지 것  이른다.

② 이  사실  근본이라 다면, 이  사실  명 는 가르침이 자취이다.

③ 이  사실  가르침  근본이라 다면, 가르침   행 는 것이 

자취이다.

④ 행 여 본체를 증득   있   그 본체를 근본이라 고, 본체에 어 

작용  일 킬  그 작용  자취라 다.

⑤ 진실  본체  작용  얻 면 근본이고, 편  본체  작용  베풀면 

자취이다.

⑥ 늘 드러난 것이 근본이고,   것  자취이다.7)

 풀이를 보면, 근본과 자취는 이  사실  가지 미에 부  다양  

미  장 고 있    있다. 이는 본지 이 이  다양 게 쓰일  

있  미 다. 이런 본지  토 신 과 짓는다면, 불 는 근본이 고 

토 신 인 도 는 자취가  것이다. 과연 그러 가?

6) �불조통 � 권3. “妙法難解, 假喩易彰.…華開蓮現, 喩開權顯實”(161쪽 ).

7) �불조통 � 권1. “謂本者, 理本, 卽是實相一究竟道. 迹者, 除諸法實相, 其餘種種, 皆名爲迹. 又理之

與事, 皆名爲本, 說理說事, 皆名敎. 又理事之敎, 皆名爲本, 稟敎修行, 名之爲迹. 如人依處則有行迹,

尋迹可得處也. 又行能證體, 體爲本, 依體起用, 用爲迹. 又實得體用, 名爲本, 權施體用, 名爲迹. 又今

日所顯者爲本, 先來已說者爲迹”(134쪽 ~135쪽 상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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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불조통 �에는 매우 주목  만  부분이 있다. �불조통 �는 불 사 임에도 

 도 에  사실도 울러 고 있다. 권52  권53에 특히 집 어 

있는데,  조목  들면 < 조개 (聖祖開先)>⋅<역조 (歷朝讖瑞)>⋅< 출

가(先聖出家)>⋅< 명 (大儒名世)>⋅< 건 (興建儒學)>⋅<천사 (天師世

次)>⋅< 진 (仙眞顯迹)>⋅< 도과(修學道科)> 등이다. 이 가운데  < 출

가>는 공자(孔子)를 (先聖)  들면  그 후손  공(公)   일 ,

< 명 >는 공자 이후  뛰어난 자들 , < 건 >  (漢) (武帝) 이

후  리  편 일  각  고 있어  다. <역조 >는 역

 조가 일어나고 지속 는 일과  (讖書)를 다루고 있다. < 조개 >

 송 조   도  천신(天神)이 주는 내용이고, <천사 >는 후

(後漢)  도사 장도릉(張道陵)부  이어지는 역  천사들  다룬 것이며, < 진

>  도 에  모시는 신 이나 진인(眞人)들  행  간략 게  것이

고, < 도과>는 도  진경(眞經)들과 도장(道藏), 시험에  내용  어 

있는데, 모  도  다.

이 게  도 에  내용이 �불조통 �에 포함  것   도 가 불

 자취에 해당 다고 보  이다. 이러  도가 잘 드러나는 목이 있다.

시(正始) 3 (242)에 나라 상 인 감택(闞澤)이 집  희사 여 사

(德潤寺)  삼 다. 나라 군주(大帝)가 었다.

“공자는 속  고, 노자  장자는 산림에  거리낌이 없었는데, 어

 부처를 는가?”

감택이 답 다.

“공자  노자는 늘  본  쓸 만  도를 마 니, 감히 늘  거

스르지 습니다. 모든 천신도 부처님  가르침  들어 행 고 감히 부처

님  거스르지 습니다. 이 써 말 자면  견  가 닙니다.”

군주가 말 다.

“불 가 국에 들어 나, 슨 연  이 동쪽에는 이르지 못 는가?”

“ 평(永平) 14 (71)에 (五嶽)  도사인 신과 재 등이 역  

승   법  겨루었는데, 재는 스스  들  죽었습니다. 이  

170 이 었습니다만, 난리가 해마다 심해  이에 이르 습니다.”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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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 가 들어   일   것이 는 지만, 불 가   도 에 

견주어  어떤 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 다. 이미 (漢代)에는 가  

철  심 인 사상이 었 며, 도 는 양 행(陰陽五行)이 체계 고 

신 사상이 리 퍼지면  노자를 신격 고 단  고 있었다. 이런 시

에 불 가 들어 므  마 히 립과 갈등이 있었  것인데,   보면 

립과 갈등  보이지 고 히  불 가 명  우 를 고 있다. 토  철

이나 종 가 고 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 라는  감 다면, 간단 게 

보    없는 부분이다.

�불조통 � 권51에도 역시 나라 군주가 감택에게 불법에 해 자, “공자  

노자는 늘  본 고, 모든 늘  천신들  부처를 들었습니다”라고 감택이 

답  목이 나 다.9) 답 속  늘(天)  공자  노자, 불 에  각  다른 

미를 갖는 것이지만, 여 는 그  시 고 근히 우열  는 

 삼 다. 그러나 단  우열이 니라, 불  를 국에 는 공자  노자

가 맡  했다는 사실  강조  것이다.

여  가지 근본과 자취에  풀이 써 말 자면 다 과 같다. 불 가 이 라

면  도 는 실상이 닌 갖가지 것이며, 불 가 이  사실  맡 다면 

 도 는 그것  명 는 가르침이며, 불 가 행 여 증득   있는 본체

라면  도 는 그 본체에 어 작용 는 것이며, 불 가 늘 드러난 것이

라면  도 는  해진 것이다. 특히 진남북조 시  불  경  번

역에  노장 사상과 그 용어를 어  격 (格義)10)는 토 사상  자취  삼  본

보 이다. 결국 이는 외래 종 인 불 를 본지에, 토 사상과 종 인  도

를 에 당  것이다. 이러  인식  분명 게 보여주는 이 �불조통 �에는 

8) �불조통 � 권35. “吳主問曰: ‘孔子敎化世俗, 老莊放蕩山林, 何事佛爲?’ 澤對曰: ‘孔老法天制用, 不

敢違天. 諸天奉行佛敎, 不敢違佛. 以此言之, 實非比對.’ 吳主曰: ‘佛敎入中國, 何緣不及東方?’ 澤曰:

‘永明十四年, 五嶽道士禇善信費叔才等與西僧角法, 費叔才自感而死. 至今百七十年, 離亂歲深, 方至於

此’”(331쪽 ).

9) �불조통 � 권51, ｢역 회요지(歷代會要志)｣. “吳主皓問佛法於闞澤, 答曰: ‘孔老法天, 諸天奉佛’”

(450쪽 ).

10) 히 격 불 (格義佛敎)라 는데, 불 가 래  에 독자   사상과 용어 써 

불  리를 해  것  말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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곳곳에 있는데, 그 가운데 나를 들면 래  같다.

불도는 도이다. 불신  진신이다. 도를 말 면 법계에   것도 

리지 니, 공자  노자가 일  곳에  것과는 같지 다. 진신  말

면 결같이 어  사라지지 니, 공자  노자에게 태어남과 죽 이 

있는 것과는 같지 다.  이른  부처   사리라는 것  개 진신이 

사 에 감 여 를 보여주는 나  법이다. 어  간  과 불이 막

거나 릴  있는 것이겠는가?11)

이  �불조통 �  자가 사리가 나타나는 신이  일과 해   말이

다. 불도는 도   계  어떤 것도 리지 나  도 는 그러

지 못 며, 부처  진신  원 지만 공자  노자는 태어나고 죽는 일  겪는다

고 다. 이는 곧 원만 고 통자재  불 는 달리  도 는 시간과 공

간  약  고 있다는 이다.

그런데 불 가 우 에 있다고 면 도  도 를 억 르지는 는다. 즉 

 도  계를 지 했  뿐, 부 지 다.  도 가 사상  

체계 어 있다고 라도 불 에는 결  미   없  강조 만 다.

 도 는 간  이나 불과 같  것이어 , 불 가 그  말미  막히거

나 지지 는다고 여겼  이다. 이미 체계 어  색  분명 게 갖

고 있는 나 도 를 시   없고 시 다고 해  사라질 리도 없 므 ,

히  고 우르는 것이 마  일이었다. 이것이 불 를 본지 ,  

도 를  여  근거이다.

이 게 토 사상과 종 를  인  에 굳이 립과 갈등  과

 그 낼 요가 없었다. 그래  �불조통 �에 도  도 에  내용이 

불  내용과 뒤얽히지 고 그 자체    있었  것이다. 이는  

도  체계 가 이미 이루어 거나 상당 부분 립 었  데에 연 다고 볼  

있다. 그 다면 토 신 인 도  입장에 는 불 를 어떻게 들 는가? 이 

11) �불조통 � 권45, ｢법운통색지(法運通塞志)｣. “佛道大道也, 佛身眞身也. 言大道則法界無遺, 不同孔

老之有方域. 言眞身則常住不滅, 不同孔老之有生死. 其所謂佛牙舍利者, 此蓋眞身應物示化之一法也.

豈世間水火所能沮壞之耶?”(409쪽 ~ 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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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 인데, 나 에 해  논 겠다.

III. 한  토사상 ― �삼 사�

�삼국 사�에는 일연(一然)이 직  불국토사상에 해   없다.

를 통해 불국토사상이라  만  것이 드러나 있  뿐이다. 곳곳에  엿볼  있

나, 특히 ｢ 법(興法)｣편  < 도 라(阿道基羅)>에  도  모 이 신라에 

해 언  말이 주목 다.

그 곳 울 에는 일곱 가람  가 있는데, 첫째는 (金橋; 쇠다리)  동

쪽 천경림(天鏡林)[지  사다. 는 천  다리인데, 속에 는 송

(松橋; 솔다리)  잘못 부르고 있다. 이  처  도가 를 잡 는데,

간에 버 다가 법  미 (527)에 시작 여 (535)에 크게 공사를 

벌여 진  에 마쳤다.]이고, 째는 삼천 (三川岐)[지  사다.

사  같  에 공사를 다.]고, 째는 용궁(龍宮)  남쪽[지  황

룡사니, 진  계 (553)에 처  공사를 다.]이고, 째는 용궁  북쪽

[지  분황사니,  갑 (634)에 처  공사를 다.]이고, 다 째는 

사천(沙川)  [지  사니,  미 (635)에 처  공사를 

다.]이고, 여 째는 신 림(神遊林)[지  천 사니,  (679)에 

처  공사를 다.]이고, 일곱째는 청 (婿請田)[지  담엄사다.]이다.

모  불 시  가람  , 법 (法水)가 이 를 곳이다.12)

불  과거 불(過去七佛)  가리키는데, 시불(毘婆尸佛)⋅시 불(尸棄佛)⋅

사부불(毘舍浮佛)⋅구 손불(拘留孫佛)⋅구나함모니불(拘那含牟尼佛)⋅가 불⋅

가모니불이다. 이 일곱 부처가 과거 에 살  곳이 신라  울 에 있었다

12) �삼국 사� 권3, <阿道基羅>. “其京都內有七處伽藍之墟: 一曰金橋東天鏡林 [今興輪寺. 金橋謂西川

之橋, 俗訛呼云松橋也. 寺自我道始基而中廢, 至法興王丁未草創. 乙卯大開, 眞興王畢成.], 二曰三川

歧 [今永興寺, 與興輪開同代.], 三曰龍宮南 [今黃龍寺, 眞興王癸酉始開.], 四曰龍宮北 [今芬皇寺, 善

德甲午始開.], 五曰沙川尾 [今靈妙寺, 善德王乙未始開.], 六曰神遊林 [今天王寺, 文武王己卯開.], 七

曰婿請田 [今曇嚴寺]. 皆前佛時伽藍之墟, 法水長流之地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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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다. 그런데 그 일곱 곳  모  이 니면 내가 있는 곳이다.

 신 림에    있듯이 신이 노닐었  곳이다. 용궁  용이 나  곳  

가리키는데, 일연  주 에 르면 용궁  남쪽에 황룡사(皇龍寺)가 있다고 

니 그 일 는 용신(龍神) 신 과 계가  곳이었  것이다. 삼천  사천도 

천이므  신(水神)과 다. 청  담엄사 자리라고 니, 릉(五陵)  

남쪽이다. 릉  ｢ 이(紀異)｣편  <신라시조 거 (新羅始祖赫居世王)>에 ,

거  리  사지를 각각 장사지내고 만든 능이라 다.13) 말 자면 시조

신  모신 곳이다. 라  불 시  가람  라고 는 일곱 곳  모  토 신

과 이 있    있다.

신동 는 황룡사  여, 이  장(祭場)에 새 운 종 인 불  사원

 는 것  새 운 종  포라는 미가 있 며, 본래  종  미를 계승

함 써 새 운 종 에  거부감  시키는 미도 있다고 다.14) 이는 

인 해 써 나름  타당  지닌다. 그러나 본고에 는 불국토사상이 

보편 인 이 써 고  특  신  껴 고 를 이루  했다는 사실,

즉 사상 ⋅  미에   고자 다.

일곱 가람   가운데  분명 게 그 이 남  있는 곳  용궁  남쪽이다.

거 에 가 불  연좌 이 있  이다. 이는 ｢탑상(塔像)｣편에 나 다.

� 룡집�과 ｢자장 ｣  가  에  모  말 다. “신라  월  동쪽 

용궁  남쪽에 가 불 연좌 이 있는데, 그   불(前佛) 시  가람  

다. 지  황룡사  이니,  일곱 가람 가운데 나다.”…연좌  불

 후면에 있다. 에  번 었 니, 돌  높이는 여  자 도요, 는 

겨우  름이었다. 우뚝  있는데, 는 평평 다.15)

13) �삼국 사� 권1, <新羅始祖赫居世王>. “七日後, 遺體散落于地, 后亦云亡. 國人欲合而葬之, 有大蛇

逐禁, 各葬五體爲五陵, 亦名蛇陵, 曇嚴寺北陵是也.”

14) 신동 , ｢新羅 佛國土思想과 皇龍寺｣, �신라 논 집�, 22(경주사 회, 2001), 59~60쪽.

15) �삼국 사� 권3, <迦葉佛宴坐石>. “玉龍集及慈藏傳與諸家傳紀皆云: 新羅月城東龍宮南, 有迦葉佛

宴坐石, 其地卽前佛時伽藍之墟也. 今皇龍寺之地, 卽七伽藍之一也.…宴坐石在佛殿後面. 嘗一謁焉,

石之高可五六尺來, 圍僅三肘, 幢立而平頂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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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불  연좌  외에는 불  직 인  가지는 곳이 없다. 가 불  

연좌   드시 가 불이  돌이라  는 없다. 그 태 써 추  

것  보 야 다. 그럼에도 불구 고 과거불인 가 불과 연 지  것  불국토

사상에  롯 었다고   있다.

 에 이어 “지  해가  잃  해를 억   없는데, 지 연좌

만이  그  남 구나”16)라는 내용  시가 있고,  일연이 � 함경�  롯

 여러 자료를 토  햇 를 지는 이 이어진다. 이는 어도 신라 시 에 

어떠했든 지간에 일연 자신이 불국토사상  극  고 있  미

다. 여  불국토사상이 단 히 신라시 에  것이 님    있다.

｢탑상｣편에는 신라뿐만 니라 고구  가야도 불국토임  시해 주는 

가 있다. <요동 탑(遼東城育王塔)>과 < 사 탑(金官城婆娑石塔)>이 

그것이다. <요동 탑>에 나 는  목  보이면 다 과 같다.

고구  요동   탑   노인들이 이 게 다. 날 고구  

(聖王)이 국경  행 다가 이 에 이르러 색구름이  덮는 것  보고

는 가  구름 속  보니, 어떤 이 장  짚고  있었다. 그런데 다가

가면  없어지고, 리  보면 도  나타났다. 그 곁에는   삼

탑이 있었는데, 는 솥  덮  것 같 나 엇인지  가 없었다. 다시 

가  그  니, 다만 거  풀만 다.  쯤 니 지 이  

신이 나 고,  니 범어(梵語)  쓰여진 명 (銘文)이 있었다.  모시  

신 가 그  보고는 말 다.

“이것  불탑입니다.”

이 자 게 니, 이 게 답 다.

“ 나라에 그런 게 있었는데, 그 이름  포도(蒲圖)[본래 도(休屠)라 는

데, 늘에 사지내는 인(金人)이다.]라 합니다.”

 이  말미  신심이 생겨  목탑  웠는데, 훗날 불법이 

소 해지자 그 시말  다 게 었다. 이  다시 그 높이를 이다가 탑이 

썩어 다.  통일했  염부 주 곳곳에 탑  웠 니, 이 게 

여  게 없다.17)

16) �삼국 사� 권3, <가 불연좌 >. “惠日沈輝不記年, 唯餘宴坐石依然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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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 언 인지는   없 나, 불법이 고구 에 래  에 있었  일

이라고 했다. 요동  에 탑이 있는데, 처 에는 다가가면 없어지고 리  보면 

나타났다고 다.18)   보니, 불탑  이 있었다. 그 불탑  이 

염부 주 곳곳에 웠  탑 가운데 나라는 것이 내용  핵심이다.

미 운 것   모시  신 가  말에 있다. 그 신 는 불탑이라 고  

나라에 그런 게 있었다고 다. 그런데 국에 는 나라에 그것이 있었는데,

인도  그보다 이  이었다. 라  고구  불탑  국보다 훨  

 불 가 이미 이곳에 해  있었  드러내는 것이 다.

< 사 탑>  보면,  황후인 허황 (許黃玉)이 후  건 (建武)

24 (48)에 타국에  탑  에 싣고 다고 다. 이 탑  신(水神)  노여

움  그러 리고 조롭게 다를 건  해 실  것이다. 이는 신이라는 

고  신격   보편종  거나 억 른 것  미 다.

< 사 탑>  가 미 는 는 크게  가지이다. 첫째는 국에 

불 가 래  가 후 (後漢) 명 (明帝) 평(永平) 10 (67)  리  

있는데, 가락국에는 그보다  불탑이 해 다는 이다. 째는 국  거

지 고 곧  인도에  불탑이 해 다는 이다.  해동에는 불법이 

해  있지  그 지  사람들도 믿지 고 그래  �가락국 �에도 해당 는 

이 없지만, 해  원에  볼  요동  탑과 가야  사 탑  신

라뿐만 니라 고구  가락국도 불국토임  상징  드러내   일연  

도가 담겨 있다고 겠다. 이는 일연  언 과 시를 통해 잘 드러난다.

일연  <요동 탑> 말미에  “지  곳곳에  상 운 조짐이 나타나는 것

이 이 닌데, 개 진신(眞身) 사리  감  헤 리  어 다”19)고 면  

17) �삼국 사� 권3, <遼東城育王塔>. “古老傳云: 昔高麗聖王按行國界次. 至此城, 見五色雲覆地, 往尋

雲中, 有僧執錫而立. 旣至便滅, 遠看還現. 傍有土塔三重, 上如覆釜, 不知是何. 更往覓僧, 唯有荒草.

掘尋一丈, 得杖幷履. 又掘得銘, 上有梵書. 侍臣識之, 云是‘佛塔.’ 王委曲問詰, 答曰: ‘漢國有之, 彼

名蒲圖王.’[本作休屠王, 祭天金人.] 因生信, 起木塔七重. 後佛法始至, 具知始末. 今更損高, 本塔朽

壞. 育王所統一閻浮提洲, 處處立塔, 不足可怪.”

18) 이는 도나 지극  경지가 미 고 여 보 도 보이지 고 들어도 들리지 는다는 것  

상징  드러냈다고 해   있다.

19) �삼국 사� 권3, <요동 탑>. “今處處有現瑞非一, 蓋眞身舍利感應難思矣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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래  시를 덧붙 다. < 사 탑>에 붙  시도 함께 시 다.

 보탑  인간 상 곳곳에 워

에 고 구름에  이끼마  롱 .

그  손   생각해 보면

사지내는  몇 사람이나 가리 ?20)

탑 실  붉  돛단   가벼이 펄럭이며

신 께 어 다  거  살 헤쳐 구나.

어  그 언 에 이르러 황 만 도 리 ?

천  동  남쪽 구  침략  막 냈도다.21)

 시는 일연이  말과 울러 살  요가 있다. 일연  진신 사리  감

 헤 리  어 다고 는데, 이는 이 이 불국토이고 그러  조짐이 곳곳

에 나타나 라도 구나 릴  있는 게 니라는 이다. 그래  시에

도 손들 가운데  몇 사람이나 진신임  보고 가리  고 말  것이다.

< 산 만진신(臺山五萬眞身)>에  자장(慈藏)이 자  나라 산에 보살  진

신이 있는  모르고 국 산  간 일에 도 이 이 잘 드러나 있다.

뒤  시는  말했듯이 허황 이 다를 건 고  에 신  해를 

는데, 탑  실 써 그 를 해결했다는  내용과 연 다. 즉 고

 신격  해를  보편주 써 막 냈다는 미가 내포 어 있는 것이다.

시에  신 이라고  것  불법  신  미 다. 이 불법  신  허황

에게만 도움이  것이 니라 에 지속 었  구  침략  막 내는 데에도 

이 지했다고 다. 구는  질 를 는 존재이고, 불법  합과 통

일  이루 는 이 에 탕  고 있 니, 그 미를 짐작   있다.

울러  논 자면 이러 다. 일연  이 이 롯이 불국토인데, 다만 불국

20) �삼국 사� 권3, <요동 탑>. “育王寶塔遍塵寰, 雨濕雲埋蘚纈斑. 想像當年行路眼, 幾人指點祭

神墦?”

21) �삼국 사� 권3, < 사 탑>. “載厭緋帆茜旆輕, 乞靈遮莫海濤驚. 豈徒到岸扶黃玉? 千古南

倭遏怒鯨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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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인  는 이가 었다고 보 다. 고  신격 는 토 신격   분명

게 상  드러나는 것임에 여,  보편주 인 진신 즉 이 나 진

리는 보일 듯 보이지 고 들릴 듯 들리지  내면  각  이룬 자가 니

면 결    없다고  것이다. 드러나는 것이 부가 니고,  것  

겨  있다는 말이다. 이는 철 게 불  논리를 른 것 , 토 신  

 거  볼  없다.

�삼국 사�에는 토 신격과 불법이 만나  립과 갈등  해소 는 과  보

여주는 들이 풍부 다. <어산불 (魚山佛影)>에  독룡이 계(戒)를  일, ｢

해(義解)｣편  <보양이목(寶壤梨木)>에  해  용이 법룡이  일, ｢신주(神

呪)｣편에  통이 독룡  달래어 불살계(不殺戒)를 가르  일 등이 그러 데, 이 

모  불법이 토 신격  고 우른 일  보여  것이다. 토 신격  등

게 다 다가도 결국에는 불법에 자신  내맡 고 불법  들인다. 그리 여 토

신격  자취를 감추고 토 신 이라고  만  것이 약 다가 가 없이 사라

 갔다. 이는 원래부  이 이 불국토  에 잠시 등장했  신격들이 결국 

러날 에 없었다는 이거나, 니면 어도 불국토에 맞는 존재  변신  

해야만 다는 인식  보여주는 것이다.

IV. 본  본지수적  ― �원 �

일본  본지  �원 �  ｢신 (神仙)｣조에 자 게 나  있다. ｢신

｣조에는 일본 토  신격들이 입 어 있다. 이  �불조통 �에   

도 에  사를  실  것과 상통 다. ｢신 ｣조는 에 해당 는 짤막

  시작 다.

양    없는 것  일러 신(神)이라 고, 몸  명이 래 면 

(仙)이라 다. 이는 상  일 인 견해이다. 우리 불 에 는 신십

(八神十仙)   었고, 향  �열 �에는 146인이 어 있다. 양

(梁)  효 는 “74인이 불경에 보인다”고 말 다. 그런즉 신 이 우리 불



본지 (本地垂迹說)과 불국토사상(佛國土思想)    73

에 귀  것  매우 래  일이다. 이 나라(일본)는  승(大乘)  

이어   이도(異道)라고 여도 모  불법  든다.  이도들 가운

데는 우리 불 에  나  것도 많  것이다.22)

여 는  가지가 주목 다. 첫째는 불 에 나 는 신십 이다. 신  천

룡 부 (天龍八部衆)  가리키는데, 천(天)⋅용(龍)⋅야 (夜叉)⋅건달 (乾闥婆)⋅

라(阿修羅)⋅가루라(迦樓羅)⋅ 나라(緊那羅)⋅마후라가(摩睺羅迦) 등이다. 이들

 모  고  인도  사신(邪神)이었 나, 존에게 어 불법  는 신

이 었다. 토 신격이 불법과 만난 자취가 잘 드러나는 신들이다.

십  �능엄경�에  여래가 거  지행 (地行仙)⋅ 행 (飛行仙)⋅ 행

(遊行仙)⋅공행 (空行仙)⋅천행 (天行仙)⋅통행 (通行仙)⋅도행 (道行仙)⋅조행

(照行仙)⋅ 행 (精行仙) 등 열 가지 신 , “이들  모  인간 상에  마

 단 는 해도 른 깨달  닦지 고,  장생(長生)  이 를 얻어 

천  만  살면   산 속이나 닷가 처럼 인 이 어진 곳에 살 ”23)

망상  말미  회를 거듭 는 존재들이다. 여래가 말  십  그  도

 신 과 통 다. 그런데 이런 신 이 불 에 귀 했다고 다. 이는 국  본

지 과는 다른 이다.

째는 일본에는 이도(異道)들이 있 나, 일본  승  이어  모  불법  

든다고  것이다. 일본  승  이라고 고, 토 신격  가리키는 듯  이

도가 불 에 귀 했다고  것  불국토사상과 사  이다. 그러나 불국토사상

에 는 토 신격이 불 에 히 합 고 독자 인 존재 를 상실 다.

면 �원 �에 는  잡 (雜傳)일망  독자 인 항목이 었 니, 그만

큼 토 신격  고 과 독자 이 살  있었다는 말이다.

 자  논 를 해  <이 타이진구우(伊勢皇太神宮)>를 보자. 토 신

격과 불  만남이 잘 사 어 있다.

22) �원 � 권18, ｢신 (神仙)｣. “陰陽不測曰神, 軀壽堅久曰仙. 世敎之見焉. 我佛書明八神十仙, 漢

劉向列仙傳一百四十六人. 梁劉孝標曰: ‘七十四人見佛經.’ 然則神仙之歸我者尙矣. 此方純淑大乘之

域, 雖異道皆奉佛. 蓋亦多自吾出焉”(�大日本佛敎全書� 101, 220쪽 상. 이  쪽 만 힌다).

23) �능엄경� 권8. “是等皆於人中鍊心, 不修正覺, 別得生理, 壽千萬歲, 休止深山, 或大海島, 絶於人境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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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타이진구우는 마 라스 미카미(天照大神)  사당이다. 처  쇼

(聖武) 황 가 토 다이지(東大寺)를 건 고   이런 생각  다.

“우리나라는  신  들었다. 이  부처를 모시는 사  짓는다면, 신

 에 어그러질 지도 모르겠구나. 시  지 시험해 야겠다.”

(天平) 13 (741)에 (行基) 법사에게 부처  사리   주면

 이슈우(勢州)  가  타이진구우에 라고 다. 는 내궁

(內宮)  남 에 있는 커다란 삼나  래에 막  지어 다. 7일  

약 고 도 며 임   고 다. 7일째 에 신 이  열리면

 크게 외 는 소리가 났다.

“  모습인 진여(眞如)  해는 생사    추어 러나게 고, 본래 

있는 상주(常住)  달  번뇌  구름  헤쳐버린다. 나는 이  만나  어 운 

큰 램  만났 니, 건   를 얻  것과 같다.  얻  어 운 보  구슬  

니, 어    횃불  얻  것과 같다. 스님  지니고 계신 사리를 

이히타카 마 에 어  간직 시 . 그것   나라가 힘입  것이 .”

이에 는 사리를 들어 일러  곳에 었다. 그리고 울  돌  그 

일  뢰니, 임  매우 뻐 다.24)

불법  들이고 사  지   임 , 행여나 토 신격인 이 타이

진구우, 즉 마 라스 미카미   거스르지  염 해  당시에 빼어

난 승  (行基)를 시  도 게 다. 는 신궁  가  

이  동  도 고, 그 결과 신탁  얻게 었다. “신 이  열리면  크

게 외 는 소리가 났다”고  목이 그것이다. 불법  용  토 신격 스스  

인  것이다. 타이진구우가  말  내용  그  불  이 이다.

토 신격이 불  이 를 들어 불법  들이   것  말 그  

가 었다고 볼  있는데, 이어지는  보면 그 근거가 분명 게 드러난다. 임

24) �원 � 권18, ｢신 ｣. “伊勢皇太神宮者, 天照大神之廟也. 初聖武皇帝欲創東大寺, 卽思念. “我

國家歷代奉神, 今營佛宇, 不知戾神意不. 欲試機宜.” 天平十三年, 勑行基法師, 授佛舍利一粒, 詣勢

州, 獻皇太神宮. 基於內宮南門大杉下, 縛廬而居. 期七日, 持念告上旨. 第七之夜, 神殿自開, 大聲唱

曰: “實相眞如之日輪, 照却生死之長夜; 本有常住之月輪, 爍破煩惱之迷雲. 我今逢難遭大願, 如渡得

船. 又受難得寶珠, 如暗得炬. 師其持舍利, 藏埋飯高鄕. 以賴邦家.” 基捧舍利, 藏彼所. 反都奏事, 皇

情大悅”(220쪽 상~ 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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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법사이므  조  과 맞지   있다는 생각에, 다시 우복

야(右僕射)인 타 나 (橘氏)를 이슈우에 보냈다. 조  이란 곧 토 신

격  드는 리  를 가리키고, 타 나 는 타 나노모 에(橘諸兄;

684~757)  임  도  불 를 용 는 데 힘썼  인 이다. 여 에 는 토

신 과 불  립과 갈등이 면에 드러나지 나, 분명히 있었다는 것  

  있다. 그런데 이 립과 갈등  토 신격  언  통해 해소 다.

그 날 , 임  꿈에 타이진구우가 이 게 다.

“해는 자나요. 임  이   공사를 일  사  조 시 .”

말  마 자 해  상이 나타났는데, 그 이 주 했다.25)

 타이진구우는 곧 마 라스 미카미라고 했는데, 마 라스는 곧 

태양신이다.  에 는 타이진구우 스스  “해는 자나요”라고 다.

이는 곧 자신이  자나불  이라는 미이니, 자나불이 본지(本地)

이고 자신  (垂迹)임  힌 것이다. 여  본지  단 가 마 다.

토 신 이 불법과 결합 여 본지   계를 맺는 일  래  이야 에  

 분명해진다.

쿠산 진(白山明神)  이자나 (伊奘諾尊)다. 처 에 타이쵸 (泰澄) 법

사는 에 (越前)  (越知) 우리에 살고 있었는데, 늘 쿠산  라보

며 말 다.

“   덮인 우리에는 드시 험 있는 신이 있  것이다. 내  라

가  감 이 나타나 를 어야겠다.”

이키(靈龜) 2 (716), 꿈에 천 가 구슬 목걸이를  장엄  몸  자주색 구

름 에  드러내고는 말 다.

“신  감 이 맞게 이르 니, 어  가  시 .”26)

25) �원 � 권18, ｢신 ｣. “其夜上夢皇太神宮告曰: ‘日輪是毗盧遮那也. 帝得此意爲營興.’ 言已, 現

日輪相, 其光赫如也”(220쪽 ).

26) �원 � 권18, ｢신 ｣. “白山明神者, 伊奘諾尊也. 初泰澄法師棲越前州越知峯, 常望白山曰: ‘彼

雪嶺必有靈神, 我當登彼乞顯應.’ 靈龜二年, 夢天女瓔珞嚴身出紫雲中曰: ‘靈感時至, 蚤可戾止’”(222

쪽 상).



76 � 신 연구� 31권 1 (2008)

쿠산  신격  이자나 라고 다. 이자나 는 이자나미  남매이면  인

  남신(男神) , 일본  국토  만  조  신이다. 승 인 타이쵸 는 

이 이자나 가 있는 쿠산에 험이 있  것이라고 다. 이는 불 라는 보편

주 를 워  토 신격  포용 는 지  이다.

그런데 타이쵸  꿈에 천 가 나타나  쿠산  가라고 주었다고 

다. 이 천 는 스스  “나는 이자나 라 . 지  리 보살이라 부른다 .…나

는 곧 일본 남 들   신이 . 마 라스 미카미는 내 들이 ”27)라고 

말 다. 이는 자신이 토 신격이면  불  보살이 도 함  힌 것이다.  

게는 토 신 에  고신이 불 에  보살이라는 부처 다  지 를 얻었

다는 말이다.

득 리가 인 용이 못가에 나타났다. 타이쵸 가 말 다.

“이는 편  드러낸 몸이지, 본지(本地)  진신(眞身)이 니다.”

그리고는 욱 실 게 경  외웠다. 잠시 뒤에 십일면 자재보살  

고 단  모습이 나타났는데, 름다운 이 주 게 났다. 타이쵸

는 리를 조 리고 보살  에 면  말 다.

“상법과 말법 시  생이 구원  손  드리워 주시 를 니다.”

그러자 보살이  가만히 들며 연  같   이며 허락 다.28)

 천 가 나타나 쿠산 우리  가라고  뒤에 타이쵸 가 그 말  갔

  일어난 일   목이다. 타이쵸  에 나타난 것   리가 

인 용이었는데, 이는 토 신격  여겨진다. 그런데 타이쵸 가 이는 본지  

진신이 니라고 자, 잠시 뒤에 십일면 자재보살이 모습  나 었다. 여 에  

토 신격  편  드러낸 몸 곧 이고, 불  보살  진신  본지라는 

미가 명 해진다.

이 게 보면, 일본  본지 에 는 토 신격이  본래  자리를 잃지  

27) �원 � 권18, ｢신 ｣. “吾是伊奘諾尊也. 今號妙理大菩薩.…我乃日域男女之元神也. 天照大神者

我子也”(222쪽 ).

28) �원 � 권18, ｢신 ｣. “忽九頭龍出池面. 澄曰: ‘是方便現軆非本地眞身.’ 持念彌確. 頃刻十一面

觀自在菩薩妙相端嚴光彩赫熾. 澄稽首禮足白言: ‘像末衆生, 願垂救拯’”(222쪽 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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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 신 도 구실 는, 즉 이 인 격  게  데에 그 특 이 있다고 

  있다. 그런데 국  도 나  달리 일본  토 신  체계 지 

에도 어떻게 해  그 본래  신격   상실 지   있었 ? 그 답  역

시 토 신  특 에    있는데,  천 가  말에    있다.

천 는 타이쵸 에게 “ 께 는 잘 들 시 . 일본 키즈시마(秋津島)29)는 

본래 신  나라입니다”30)라고 면  신 (神代)  신인 쿠니노도 다 노가

미(國常立尊)부  일곱  천신(天神)  들고, 이어  5 에 걸  지신(地神)  

 거 다. 이는  철  체계 지는 나, 어도 계보상

는 토 신격이 고 게 자리 잡고 있었  미 다. 이런 상황에 는 외래 

종 가 들어  우 를 지 라도 토 신격  사라지게 는 매우 어 다.

그 다면 과연 타이진구우  쿠산 진이 진신  이  즈 에 토

신격  계보가 립 어 있었는가? 신  계보는 8  엽에 편  �고사

(古事記)�(712)  �일본 (日本書紀)�(720)가 편 면  리 었다. 토 신

이 신토(神道)  립 는 근거인 신 (神祇) 도가 태를 갖춘 시 도 8  

이다. 신  도는 신토가 국가 사  주요  구실  게 는 근거인데, 당

(唐)   본  마  718  � (律令)�에  립 었다. � �  2

권 6편이  ｢신 (神祇令)이다. 이런 신  도는 �연희식(延喜式)�(927)에  

는데, �연희식� 50권 가운데  처  10권이 그에 해당 다.31) ｢신 ｣과 

�연희식�  모  국  도를 모  것이지만, 토 신   변모시

키는 데 크게 이 지 다.

일본  신토는 국  도  같  구실  면  다소 다른 식  불  

습합 다. 도 는 그 자체 지는 나, 독자 인 철  갖추었  

에 일  불  향  지 다. 면 신토는 신  도  립에  보

듯이 철  근거를 마 지 못   국가 사  구실 면  출  에 

불  리에 히 노출  에 없었다. 그래  신토  신들이 불  부처나 

보살들과 연결 어 그 신(化身)  자리를 잡  (垂迹)이 었  것이다.

29) 키즈시마는 일본  이름이다.

30) �원 � 권18, ｢신 ｣. “大德諦聽. 日本秋津島本是神國也”(222쪽 상).

31) 신  도에 해 는 村岡典嗣( )/ 규태(역), �일본 신도사�( 원, 1998), 67~74쪽 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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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국 본지  국이나 일본  경우에 토 신 이 결  사라지지 고 독

립 든 어 든 살 남도  이 었다고   있다. 다만 명권 심부

인 국에 는  독자 인 사상체계가 마 어 있어  나 도 가 독립

 지 고 지속   있었다고 다면, 주변부인 일본에 는 토 신 이 면

 불 를 용 면  자생   있는  모색  에 없었다는 이가 있다.

일본  본지  불  합 면 도 토 신격이 지 었 니, 토 신

 거  흩어 없 고 지 진신만  시  불국토사상과는  달랐다.

V. 비  논

국  본지  토  종 인 도 를 그 자체  인 면   편

 용 는 식  취 다. 이는 토 신  합 지 고 분리   

등   것이다. 면, 일본  본지  토 신격들이 각  본지(本地)인 불보

살에 상 는 존재가 면  (垂迹)이 었 니, 합이 이루어지면  등  

계를  것이다.

그런데 국에 는 토 신격이 부처에게 계  고 를 들여 합

는 식  취 다. 이는 일본  본지 과 상통 는 면이다. 그러나 불국토

사상에 는 토 신격이 불보살과 는 존재가 니라, 그 자체가 불보살  일

원이  에 별 거나 등  계를 지 는다. 즉 합 면  

등  계를 이룬다는 에   나라  본지 과 다르다.

그 다면 이러  이가  나라 사상사  개에 는 어떻게 드러나는가? 본

지 에  토 신  그 자체 독자 인 사상이나 계보를 에도 불

에 맞   있는 사상체계를 마 지 못해  등  계에 놓이게 었다. 이는 

도  신토가 어떤 식 든 독자 인 사상체계를 갖출 에는 불 는  

독립 어 자  존재를 부각시키리라는 것  시 다.

도  경우, ⋅북송  도사인 진단(陳摶: 871~989)이 ⋅불⋅도 삼

가   합함 써 이  체계를 갖추었다. 그 뒤 송 에는 장 단(張伯

端: 987?~1082)에  롯  남종(南宗)  이, 원 는 양(王重陽: 1112~117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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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 시작 는 북종(北宗)  사상이 행 면  불  사상체계에   있는 

토 를 고히 다.32)  송  이후  불 사상  극 들인 리 이  

나, 결국에는 도 가 불  리 보다 우 에 게 었다.

도  우 는 실  욕망  에 있다. 도 는 그 출 에 부  장생 는 욕

망  다. 불  부  보편 인 사상  들여 체계 면 도 욕망

 결  부 지 다. 히  욕망  승 시키라고 가르쳤다.33) 도 에 많  

신들이 존재 는 것도 민 들  다양  욕구를 충족시킬 요에 른 것이다.34)

도 만큼이나 일본  신토에도 “ 만  신들”이라고  만큼 많  신들이 존

재 고, 그들 역시 실 인 이익  가 다 다고 여겨진다. 도  신토  이런 

경향  고  다양  신격들  그  지   있었  데에 인 다.  그

러  해 는 도 나 신토라는 독자 이고 고  신 체계가 어야만 했겠

나, 그 이면에는 주체가 는 사람들에게 그러  향이나 질이 강 게 있었

다는 것  미 다.

�원 �  본지 에 는 불보살이 본지이고 토 신격이 이라고 

다. 그런데 토 신격, 즉 신토  신들  불보살  지  어 리는 료 부(兩

部)신토  도 있다. 일본  본지   경 인 � 일경(大日經)�에 

탕  고 있다. 이미 타이진구우가 자나  이라고  것이 그것이

다.35) 료 부신토에 는  태장계  강계 만다라를 용 여 토 신격들  

만다라에 각각 를 다.36)

이 료 부신토  향   나  것이 이 (伊勢)신토이다. 이 신토는 

32) 도  사상  체계 에 해 는, 이원국( )/ 낙 ⋅이 명⋅ 용 ⋅나우권(역), �내단 심신

 역사�(1⋅2)( 균 출 부, 2006) 조.

33) 국인  질이 불 철 과 만나  이루어진 것이 불 라고   있는데, 거  “ 고 면 

고 목마르면 마 라”고 는 일상  도를 가르  것도 결국 욕망  면  승 시킨 것이

다. 불 를  국에   이상 사상  신이 이루어지지 못 고 불 가 격 게 쇠퇴

게  것도 불 가 국인  그런 질이나 심리를 가장 잘 드러낸 신이어  그것  어

는 신  새롭게 이루어지  어 웠다는 것  미 다고 생각 다.

34) 도  신들이 얼마나 많 지, 그들  능이 얼마나 분 어 있는지에 해 는, 馬書田, �中國

道敎諸神�(北京: 團結出版社, 1996); 眞野隆也( )/이만 (역), �도  신들�(들 , 2001)  조.

35) �원 � 권18, 221쪽 상에  222쪽 상 지에 걸쳐 이에  이 자 게 나 다.

36) 이에 해 는, 村岡典嗣( )/ 규태(역),  (1998), 84~85쪽 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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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 라스 미카미를 드는 내궁(內宮)  에  외궁(外宮)에  스스  

마  것인데, 쿠산  천 가 말  “일본  신  나라이다”라는 신국(神國)

식  욱 강 고, “불법  통  막고 신 (神祇)를 다시 들어라”고 는 불

 척  입장  내 운 이다. 이 게 립  이 신토는 카마쿠라(鎌倉) 말

부  지속 인 향  끼쳤다.37)

결국 이 신토에 , 불 가 본지이고 신토가 이라는 본지 에  신토가 

본지이고 불 가 이라는 본지  인식  이 이루어 다. 요  것

 이것이 사상  체계 가 니라 신국  심  신  면  강  

것에 지나지 며, 이 써 불보살  잡신  락시 다는 사실이다.38) 결국 

신토는 불  결별 나, 불  인 요소만큼  그  간직 다.

신토는 마 (室町: 1336~1573) 이후에는 주역(周易)이나 도   

들이면  철 게 독자 인  걸었는데,39) 그  독자 인 철  구축

는 데 지 나 가지는 못 다. 신토  신  면  강 는 도가 작용했

 뿐이라는 말이다. 이는 다르게 말 면 신토가 철 게 속   걸었다

는 이다. 그래  속 를 거부  천주 나 독  등 외래 종 가  이상 일

본에 는 붙이 가 어 웠고, 이것  말미  일본인들에게는 마  종 라고

는 없는 것처럼 게 었  것이다.40)

도  신토는 토 이고 고  신격들  그  인  에 상

 보편 이 그만큼 약 었다.  면에 는 보편 인 사상  내 우 는 

했지만, 이면에는 실 이고 속 인 능이  시 고 욕망이 었다.

그래  등과 합, 통일이 요구  에는 큰 역  지 못 다가 근  

들어 면  어떠  사상체계보다  큰 구실    있었다. 국과 일본  나

라 상업  달에  그  연 게 드러난다.

이에 해  불국토사상에 는 토 신격들이 불법에 철 게 어 그 본

37) 末木文美士, �日本佛敎史�(東京: 新潮社, 1992), 314~316쪽 조.

38) 이에 해 는 천구, ｢三國遺事  中⋅日 佛敎傳記文學   연구｣, 울 사논 (2000),

102~108쪽에  자 게 논 다.

39) 村岡典嗣( )/ 규태(역),  (1998), 98~106쪽 조.

40) 일본에  종 가 속  나 간 경과  그 결과에 해 는 阿滿利麿( )/ (역), �일본인  

 종 가 없다고 말 는가�( 원, 2000)에  자 게 논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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래  모습  상실 다. 이는 지 보편주 를 시 는 경향에  롯  상

이다. 일본  신토가 요에 라 도 를 들 다면, 국에 는  도

가 용 는 했어도 그것  단편 인 것일 뿐  자리를 잡지 못 다.41)

지 노장철 만  들 니, 이는  실용 이나 특 보다 보편  

시 는 경향 이라   있다.

｢ 법｣  <보장 보 이 (寶藏奉老普德移庵)>  보면, 연개소 이 에게 도

를 국에  구 자고 권고 자, 보  상이 이를 해 듣고 “좌도(左道)가 

도(正道)에 맞 면 국운이 태 울  걱 여” 에게 간언 나 듣지 

다고 다. 이에 그는 남쪽 산주(完山州; 全州)  장  겼고, 결국 얼마 지

나지  고구 는 망 다. 여  좌도는 곧 보편  갖추지 못  부  도

를 다. 도 는 국인  에 맞는 특  종 여  다른 민족이 공   

있는 것이 못 다는  드러낸 것이며, 고구 가 불국토  나라라는 미  다

른 이 도 다.

면 쿠산  천 가 말  “일본  신  나라이다”는 말  일본이 토 신  

나라라는 이지 불보살  나라라는  니었다. 이것이 불국토사상과 다르다.

불국토사상  불  리체계를 철 게 구  것임  미 다. 그 에 토

신 이 불법에 끼어들거나 살 남   있는 여지가 없게 었 나,  내내 

독자 인 보편철  마  는 있었다.

국에 는 국  독 인 불 를 들여  근 지 지속  이어

고, 리 도 국보다  시  조 리 이라  만  데 지 나 갔다. 특

히 그 본래  철  변질시키지 고 그  들인 뒤에 그 보편  지

면  독  시킨 것  요에 라 자  입맛에 맞는 것만 용 거나 

변 시키면  용  일본과 다른 이다.  보편 인 이 에 지나 게 울어

지는 경향  말미  근  이행 는 시 에 게 지 못 는 계

를 보이 도 다.

국과 국, 일본  나라에는 사농공상(士農工商)이라는 공통  신분 도가 

41) 국에  도  상과 에 해 는  다루어야  요가 있는데, 어도 토 신 이라 

  있는 속(巫俗)이 신토가 도 처럼 체계 어 있지 못  , 특히 속이 도  향  

에도 그러 다는 것  역시 보편주 에  우침  결과  볼 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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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었다. 나 사를 높이고 상인  게 여 는 인식  도  공인  

것인데, 상인 계 이 게 동  고 근  이행 는 시 에 주요  역

  곳  국과 일본  나라 다. 이는 그  나라에  도  신토가 달  

것과  연 이 있다. 면 국  여 히  철  체   나라임

 강조 고 있다.

VI. 마무리

늘날 국과 국, 일본  나라  드라마를 보면, 그 이가 뚜 다. 국

 드라마는 (武俠)에  거리  우 , 일본  드라마는 사(武士)를 통  

조건 인 충 , 국  드라마는 남   과시 다. 같  명권   

나라가 어  이 게 다른가? 에는 도  신 이, 사에게는 신토  식이, 남

 에는 보편 인 감 이 자리 고 있  이라고   있다.

에  사 체계가 여 히 작용 고 있다는 것  놀라운 일이다. 어 면 

이는 본래  나라 사람들에게 내재해 있  질이나 심리가 그 게 달랐  데에

 연 는 것인지도 모른다. 외래 종 인 불 를 들이면   다른 이

과 사상  했  것도 그 이라   있다. 월이 르면  본래  

질이  용과 재 조를 통해  다듬어지고 고해 다고도 볼  있다.

과 용  이는 천주 를 들이는 데 도 그  드러났다.  국

 근 에 사회주 를  에 종 가 자리 잡   없었 나, 사회주

 국가 이 에는 천주 를 롯  다양  종 가 존재했다. 미 운 것  사회

주 를 겪 면 도 여 히 살  있는 것  도 이고 도  심 이라는 사실이다.

일본에 는 천주 가 신토  립 고 갈등 면  결국  뿌리를 내리지 못

게 었다. 늘날 일본  독  인구는 고작 1% 미만이라고 다. 일본에는 종

가 없다고 말 도 다. 이는 종  다양 이 없다는 이고, 그것  곧 신토

가 일본인  삶과 를 지 고 있  미 다.

국  계  천주  상이 높  나라이다. 그것  천주 를 신 다

가  이들이 많 이다. 그것  엇  미 는가? 어떤 사상이나 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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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일단 그  용해  이해 고 했고, 그 상이 보편  갖는  극

 들  이다. 그래  일본과는 달리 독자 인 철 이 달   있

었다. 다만 충분히 소 지 못했  에는 임없는 란과 체  부재를 경

험 게 다는 사실이다. 늘날  국이 그러 다.

늘날 국과 일본  실 이고 실용 인 향  도  신토  특   

고 에  롯 었다. 국  란과 주체  부재는 자각이 없는 보편주 에  

말미 다. 본지  근 에 리  이 이었고, 불국토사상  에 익

 사상이었다. 그 다면 근  이후에는 본지 과 불국토사상 가운데 어느 쪽

이 욱 요 게 쓰이게  지는 이미 답이 나  이다.

국  동 시 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풍부   산이 있다. 불국토사

상  그 가운데 나일 뿐이다. 그러나 동시에 불국토사상  다른 모든  근

에 있는 보편 인 사 , 보편  임없이 지향 고 추구 는 장인 신, 다양

보다는 통일  지향 는 미 ⋅철  사 체계  원천이 도 다.

그러나 새 운 신  이룩 는 데 있어 불국토사상  요조건이 는 지만,

충분조건  니다. 에  근  이행 는 과 이 어떠했 며 근  장  

엇인지를 잘 야 를 새롭게 인식 고 해결   있는 실마리를 풍부 게 

마   있다. 이는 본지  결  간과해 는  다는 것  미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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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요 약

동 시  는 불 부  시작 었다. 불 는 명권에 는 외

래종 다. 라  명권 심부인 국도 나름  용 는 식이 있었

리라 추   있는데, 본고에 는 그것이 본지 임   논 다.

이 지 본지  일본  신토가 달 는 과 에   것 만 

여겨지고  연구 었는데, 본고에 는 국  본지 에 입각해  불

가 토 신 인 도  일  계를 맺고 있었  고 다. 나 가 

국과 일본  본지 이 국  불국토사상과는 어떻게 같고 다른지도 

해  논 다. 이  연구를 통해  나라  민족 ⋅  특

이 본지 이나 불국토사상과 이 연 어 있 이 드러나며, 늘날  

나라  사회  에도 이 내재해 있다는 사실도   있다.


